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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계6장 '심판은...' ◀

심판은 있다. 
어린 양이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 비밀이 밝혀지고 점점 더 분명해진다.
흰말-면류관, 붉은 말-큰 칼, 검은 말-저울, 청황색 말-사망(1-8).

심판은 한편 절망이지만, 다른 한편 절대 희망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요 사랑이다. 죽었다고 끝이 아니다. 말씀 때문에 죽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자신들의 피의 원수를 갚아주실 때가 언제냐며 호소하고 있다. 어린 양은 그들처럼 의로운 죽음을 당한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신다(9-11).

심판은 그러므로, 피하려고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심판은 없다고 덮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두루마리 말리듯 하늘이 떠나가고,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12-14).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되면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15-17).

심판은 어떻게 맞느냐,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가 중요하다. 
가장 완벽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맞을 것인가, 아니면 덮고 무시하고 미루기만 하다가 절망과 공포 속에 끌려갈 것인가?

언젠가 보았던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 
집을 떠난 나그네로 고향 집을 향해 가는 우리네 인생 여정에 어울리는 영화라서 좋았고, 진짜 배우 전도연을 다시 또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무엇보다, 공정한 판결없이 온전한 회복-'집으로 가는 길'은 없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이 땅에는 여전히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 
공정한 심판만이 그 눈물을 닦아 주고, 떠도는 영혼들을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소중한 하늘 집이 있음을 알고 그 집으로 가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히11:16)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요, 가슴 뜨거운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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